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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진은 1단계에서 조선시대 과시 자

료를 목록화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2단계에서는 DB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아울러 연구, 자료, 번역

의 세 방면에서 전문성을 특화한 총 21종의 과시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과시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면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연구총서 총 6권은 과문의 문화적 영향, 사서의, 과문의 지성사적 의미, 한국

과문의 양식, 응제와 제술을 통한 통치 문학 등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자료총

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중科文六體중심의 선본 17종을 엄선

하고 상세한 해제를 붙여 총 10권으로 영인 발간함으로써 희소성과 실증성을

갖춘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번역총서 총 5권은 과거 관련 법전, 중국 과거

문체 연구서, 조선 초기 전시 장원 대책 선집인 동국장원책 등을 정밀하게

역주하여 연구의 이론적 기반과 저변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 사업의 성과는 중국과 차별되는 조선 과시만의 독자적 문체 양식을

체계화하여 한국한문학의 주체성을 부각하고, 과거제를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라는 입체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조선시대 지성사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

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과제로 타 학문 분야와의 융합 연구 개발, 동아시아 문

화권 내 과거제 비교 분석의 질적⋅양적 확대, 미공개⋅희귀 과시 자료의 지속

적인 발굴 및 DB 고도화, 과시 자료의 후속 역주 작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조선시대, 科試, 데이터베이스, 수사문체, 논리구축방식, 지성사, 科文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시대 科試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위해 수행하였던 ‘조선

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

구’1)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의의를 확인하고 또 앞으

1)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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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선시대 과시 연구’는 방목, 과문선집, 개인문집, 역사기록 등 현

전하는 조선시대 과시 자료를 종합적으로 목록화하고 이를 DB로 구축

하여, 조선시대 학술 및 문학, 문화의 발달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과시

답안의 문체와 수사법의 변모 양상을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시대 과시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과 차별되는 한국한문학의 독자성을 보여줄 수 있다. 대개

한국한문학 연구가 중국과의 수용 관계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

리, 조선 과시에서 사용된 문체 양식은 중국 과시에서 사용된 문체 양식

과 다르기 때문에 ‘조선시대 과시 연구’는 한국한문학의 독자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시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기본 자원으로 학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과시 비교 연구를 통해 조선 과시의 특징을파악할 수

있다. 조선의 과거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세부 내용은 상당한 차이

점이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과거를 실시했던 일본(일시적으로나마

헤이안 시대에 시행된 바 있음) 및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과문의 특징적 면모를 더 효율적으로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 지성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은 과시를

통해 문인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 하였으므로, 과거에 출제된 문제와 이에 대한 답안은 당시의 정치와

사회, 사상과 문학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 대한 기존 연

구가 과거 제도와 운영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번 ‘조선시대 과시 연구’는

서 수행한 연구임. 1단계 2019년-2022년, 2단계 2022년-2025년, 총 6년간 연구
를 수행하였음. 이하 ‘조선시대 과시 연구’로 약칭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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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조선의 지성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조선시대 과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서 21권 및 60여 편의 학술논문을 성과로 산출하였다. 즉 과시를 중

심으로 수사문체 및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를 연구한 성과인 [연구총

서], 주요 과시 자료를 선별하여 영인하고 해제를 붙인 [자료총서], 과

시 연구와 관련하여 주요 자료를 역주한 [번역총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연구’,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 등의 세부 주제를 설정하여 참여

연구원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다수의 학술논문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조선시대 과시 자료 DB를 구축하였으며2)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과시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디

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과문의 특징적 면모를 규명하고, 나아가 조선시

대의 학술 경향과 문화적 역량, 학술 논쟁의 역사와 학술 방법, 수사문

체 및 논리구축방식의 변화를 밝히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조선시대 과시 연구’를 통해 산출할 총서와 학술논문의 성과에 대해 소

개하면서 그 의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2) 과시 자료를 토대로 한 DB 구축의 성과와 전망은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
다. 아울러 본 사업의 개요와 전망에 대해서는 김경⋅김광년, ｢<조선시대 科試 자료
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 사업의 개요와 전망｣, 동
아한학연구 15,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21, 263~292면에 자세하게 언급
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간략하게만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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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시 총서’ 성과와 의의

‘조선시대 과시 연구’는 1단계(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

일까지)와 2단계(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로 나누

어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과시 문제, 답안, 수험서 등 과시 관련 자료들의 DB 구

축을 목표로 삼았다. 1차년도에는 방목, 과문선집, 개인문집, 역사기록

등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5,000건의 문제 자료 수집 및 DB 구축을

자체 목표로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시권, 과문선집,

개인문집, 역사기록 등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1,800건의 답안 자료

수집 및 DB 구축을 자체 목표로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3차년도

에는 과시 작법참고서 및예문 모음집, 策括類등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

으로 500,000자 이상의 원문 자료를 입력, 가공하여 DB로 구축하는 것

을 내부적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1단계 연구가 DB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 연구는 DB

활용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크게 연구⋅자료⋅번역 세 방면에서

전문성을 특화하여 총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총

서], [자료총서], [번역총서]를 출간하였다.

[연구총서]는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연구’,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국내외학

술대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그 성과

를 집적한 것이다. [자료총서]는 1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던 고

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중에서 선본을 선별하고 해제를 붙인

것으로, 이를 통해 과시 관련 중요 자료를 쉽게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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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총서]는 과시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고 학술적 가치가높은 자료

를 선별하여 번역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과시 연구의토대를마련하고 저

변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1) 연구총서

본 연구진은 ‘조선시대 과시 연구’를 수행하면서 총 6권의 [연구총서]

를 발간하였다. 아래에서 그 내용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연구총서1: 조선시대 과시 문헌과 문체]는 ‘조선시대 과시 연구’에

공동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 과제

를 진행하면서 제출한 연구 논문을 모은 것으로, 조선시대 과시 관련 문

헌과 수사문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집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책은 주로 과시와 관련한 문헌을 발굴하여검토하고, 문헌에 실린시

제나시권, 참고서 등을 문체별로 고찰한 것이다. [연구총서1: 조선시대

과시 문헌과 문체]에 수록된 성과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심경호,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편재 상황｣: 종래조선시대 과

거 관련 연구가 제도의 연혁이나 합격자 등용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왔

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과거 연구는 부과 문체 및 제목을검토

하고, 필수 공용서적(운서⋅자서 등), 수험대비용 서적, 수험결과 편찬

물의 유통을 조사하여, 각 시대의 학술 경향과 문화적 역량, 학술논쟁의

역사와 학술방법의 변화를 이해하는바탕으로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 논문은 과거 관련 자료가 방목 자료 이외에, 문집⋅과문편집

본⋅필기잡록류⋅단행(별행)자료⋅시권 등 다양한 종류의 문헌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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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재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향후의 연구 방향설정에길잡이가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경,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硏究｣: 조선후기에

필사된 과체시 선집인 근예준선을 연구하여, 이것이 1780년대 남인

이 분파하기 이전의 문학적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

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에 대하여｣: 조선후기 과문선

집인 儷林을 발굴 및 연구하였다. 이 책은 주로 숙종⋅영조⋅정조 대

에 활동했던 90명의 작가들이 실제 과거 시험에 제출했던 답안지와 습

작한 科表 708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당대의 과문의 전범이 되었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기엽, ｢嶠南賓興錄의판본과御考科賦試券에 대한小考｣: 정

조대에 시행된 지방 別試의 전말을 기록하고, 별시에 합격한 시권을 수

록한 자료인 賓興錄을 발굴 및 연구하였다. 정조대 영남 지방에서 시행

된 도산별시 관련 자료를 살피고, 과거 시험 문체 중의 하나인 科賦의

수사와 규식, 그리고 시권의 비점에 반영된 평가 기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의 실제에 관한 일고찰｣: 東儷文과 儷
林이라는텍스트에 주목하여 응시자들이 어떤과문 작가들과 작품들을

주목했는지 살펴보고, 두 책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조선 후기 응시자들

이科表작성의 모범으로참고했던 작품들의 양상과 그 실제를 규명하였다.

⋅김광년, ｢正祖-高宗 年間의 科文集 臨軒功令 硏究｣: 조선 正祖

연간부터편찬이 이루어진 과문집인 臨軒功令의 체재와 내용 및 그 특

징 등을 탐색하였다. 이 책은 다른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조 연간

이후 다양한 과거 시험의 시행일자, 문제, 답안, 해당답안의 작성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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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등 관련 자료가매우풍성하고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살

펴보는 것으로써 당대 과거 문화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욱, ｢조선 후기科策참고서의 작법 요령｣: 조선후기科策참고

서인 策型과 騈儷華藻를 연구하여 17세기 후반 과시 전용참고서의

구성과 내용 등을 밝혀내었다. 특히 이 책들은 과책이라는 수사 문체의

전범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윤선영, ｢한⋅중 科擧 經義文 비교 - 조선시대 四書疑⋅五經義와

명⋅청대 八股文을 중심으로｣: 명⋅청대와 조선시대 과시의 경의문 비

교를 통해 양국 과거 시험 답안에 드러나는 존주자적 양상과 이러한 흐

름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시의 한 과목이었던 경학 시험을

중점으로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을 해명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같이 [연구총서1]을 통해 과시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주제

를 제시하면서 후속 연구에 대한토대를마련하였다면, 이후에는 연구원

개인의 집중 연구를 통해서 질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맞추었다. 이러한 기획의도에따라 5종의 [연구총서]를 이

어서 간행하였다.

[연구총서2: 조선의 과문]은 공동연구원인 이상욱 박사의 저작물이

다. 이 책에는 조선시대 과문의 정의와 과문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과문형식의 성립과 변천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과거제는

천년 이상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운영되면서 학술과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끼쳤는데, 저자는 특히조선시대의 과거제도가당시

의 개별자들에게 각각끼친문화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과문은 조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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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글쓰기의 내용과 방법을창출하고, 또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가 되며, 개인의 입장에서 과문의능숙

한 구사는 사회적 권력의 획득 수단이 된다. 기본적으로 과문 글쓰기는

국가와 개인 입장의 두 가지힘이 부딪혀생성된 조선 특유의 문화적결

과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조선시대 정치, 문화, 사회에큰

영향을 끼쳤던 과문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의 종류와 변이는 어떠한지

실제 과문선집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총서3: 과거로 물은 논어]는 공동연구원인 윤선영 박사의 저작

물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과거에서 소과와 문과 초시에서 시행된 ‘四書

疑’를 중심으로 살핀 연구서이다. 사서의는 관리 선발의 핵심 기준이자

유교 문화의 정수를담은 경학을 평가 과목으로삼는 시험으로, 당대 학

계의 동향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응시자들 각자가 정

자⋅주자의 주석을토대로창의적인 논리를 전개하며 입격을 위해노력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사서의 가운데출제빈도가 가장높았던

논어 시험의 산물들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의 문화사와 사회적 현

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총서4: 숙종-정조대 과책 과표연구]는 공동연구원인박선이박

사의 저작물이다. 이 책은 조선후기 과거 시험의 핵심 문체인 과책(대

책)과 과표를 중심으로, 숙종에서 정조 시기에 이르는 시기의 학문적담

론과 문체적 변화 양상을 고찰한 연구서이다. 이 연구는 조선후기 과거

제도를 ‘선발 시스템’의 관점을 넘어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입체적

관점에서 조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숙종-정조대의 역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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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사상적 쟁점들을 과문이라는 구체적인 매개체로 연결함으로써,

조선후기 지성사의 공백을메우고당시 지식인들의 고민과 학문적 지향

점을 생생하게 복원해 내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총서5: 한국 과문의 양식과 시제]는 공동연구원인 심경호 명예

교수의 저작물이다. 이 책은 과거제도와 관련한 여러 주제, 즉과거시험

운영 방식과 종류, 科文의 양식과 시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과거 시행

의 양상, 시대별 문학사조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면서 집대성한 종합

연구서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과거제도가 단순히관직진출의 수단을

넘어, 국가가 지식인층에게 요구하는 이념, 학술 사상, 현실 인식, 문학

내용을 經世의 규모에 통합시키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에 주목

하여, 고려와 조선의 다양한科種과 문체가 시대적 상황및 국가 이념과

어떻게결합하여 변화해왔는지를 조망하였다. 아울러 과거 응시를 위해

편찬된 다양한 참고서와 기출문제집(과문규식 참고서 등)의 유통 경로

를밝힘으로써당시 지식인층의 학습방법과 지식 생산 구조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문을 통해 근대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문학’이라는더넓은범주 안에서새롭게 해석하고 조망할 수 있는틀을

마련하였다.

[연구총서6: 응제와 제술]은 공동연구원인 심경호 명예교수의 저작

물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국왕의 시문인御製와 국왕의 명령에따라신

하들이 지어올린글인應製, 製述의 실상을 역사적맥락에서 고찰한 연

구서이다. 조선의 통치 체제 안에서 문학이 어떻게 국가 이념을 구현하

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작동했는지를 분석하면서, 특히館

閣 문학의 규범성과 그 변화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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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과 정치적 실천 양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적 문학 양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선시대 문학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동시에, 정치권력과 학술 사상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장으

로서의 ‘통치 문학’을 재발견하여 조선시대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서적 편찬, 鑄字 발문, 외교 문서

등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지식이 국가 주도로 어떻게 생산되고표준화되

어 유통되었는지 그 구조를 밝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총서1: 조선시대 과시 문헌과 문

체]는 과시 문헌및 과시의 개별 문체를 주로 연구한 것이며, [연구총서

2]부터 [연구총서6]까지는 과문의 문화적 영향, 사서의(논어), 과책⋅
과표의 지성사적 의미, 한국 과문의 양식과 시제, 응제와 제술을 통한

통치 문학 등을 심도 있게 조명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과거 시험관련 문헌과 문체의 다방면의 양상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료총서

‘조선시대 과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문헌 조사 작업을

통해서 확인된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큰 선본을 선별하여 총 10권 이상의 [자료총서]로 발간하는 것을 목표

로 삼았다. 약 4년간에 걸쳐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를 조사

한 결과, 총 255종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번 서명 청구기호 연번 서명 청구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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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正始文程 만송 D5 A2 128 義東 만송 D5 A146

2 震英粹語 만송 D5 A7 1 129 射中 만송 D5 A147

3 震英粹語 만송 D5 A7 1(2) 130 箭紅 만송 D5 A148

4 震英粹語 만송 D5 A7B 131 參壹 만송 D5 A149

5 瓊林聞喜錄 만송 D5 A27 132 雜說文 만송 D5 A150

6 鳴波 만송 D5 A28 133 山堂同苦錄 만송 D5 A151

7 科文抄集 만송 D5 A29 134 昆山片玉 만송 D5 A152

8 蓮桂賦 만송 D5 A30 1 135 正鵠 만송 D5 A153

9 桂紅 만송 D5 A31 136 荊雲 만송 D5 A154

10 省對 만송 D5 A32 1~2 137 錦繡 만송 D5 A155

11 近藝寯選 만송 D5 A33 138 貫玉 만송 D5 A156

12 始發 만송 D5 A34 2 139 詩流 만송 D5 A157

13 擧業 만송 D5 A35 1~2 140 龍飛 만송 D5 A158

14 東儷 만송 D5 A36 141 張侯捷鵠 만송 D5 A159

15 繡虎 만송 D5 A37 142 觸髏 만송 D5 A160

16 雜說 만송 D5 A38 143 類聚 만송 D5 A161

17 經國大手 만송 D5 A39 144 天葩 만송 D5 A162

18 科文抄 만송 D5 A40 145 杏藏 만송 D5 A163

19 科文抄 만송 D5 A41 146 珠玉錦囊 만송 D5 A164

20 古則 만송 D5 A42 147 鳩聚 만송 D5 A165

21 (通史)千丈抉雲 만송 D5 A44 148 腔子 만송 D5 A166

22 莊文 만송 D5 A45 149 課草 만송 D5 A167

23 東賦 만송 D5 A46 150 奎章題錄 만송 D5 A168

24 科文抄 만송 D5 A47 151 天必感 만송 D5 A169

25 善變 만송 D5 A48 152 鳩玉 만송 D5 A170

26 古賦 만송 D5 A49 153 桂心箭 만송 D5 A171

27 細川集 만송 D5 A50 154 詩抄 만송 D5 A172

28 所庵札 만송 D5 A51 155 驪珠 만송 D5 A173

29 策抄 만송 D5 A52 156 竹天集 만송 D5 A174

30 科賦抄 만송 D5 A53 157 雜裒 만송 D5 A175

31 繡藻 만송 D5 A54 1~9 158 賦抄 만송 D5 A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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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科文抄 만송 D5 A55 159 箭箭中(仁) 만송 D5 A177 1

33 終南經 만송 D5 A56 160 箭箭中(義) 만송 D5 A177 2

34 雜書抄 만송 D5 A57 161 箭箭中(禮) 만송 D5 A177 3

35 筌蹄 만송 D5 A58 162 箭箭中(智) 만송 D5 A177 4

36 東葩 만송 D5 A59 163 語孟演義 만송 D5 A178

37 淸選 만송 D5 A60 164 東詩 만송 D5 A179

38 屈宋餘響 만송 D5 A61 165 策文抄 만송 D5 A180

39 經義問對 만송 D5 A62 166 東策 만송 D5 A181

40 大計
만송 D5 A63

1~17
167 肯構篇 만송 D5 A182

41 明珠寶鏡 만송 D5 A64 168 紅箭 만송 D5 A183

42 時中 만송 D5 A65 169 策文抄 만송 D5 A184

43 利見 만송 D5 A66 170 儷文格式 만송 D5 A185

44 開結 만송 D5 A67 171 經義問對 만송 D5 A186

45 屠龍釰(抄) 만송 D5 A69 172 蕉牕艸 만송 D5 A188

46 時中 만송 D5 A70 173 片金 만송 D5 A189

47 東策大體 만송 D5 A71 174 殿策 만송 D5 A190

48 東賦抄 만송 D5 A72 175 眞實珠集 대학원 貴 504

49 大將鼓 만송 D5 A73 176 東林 만송 D5 A191

50 頖齋所得 만송 D5 A74 177 靑藻 만송 D5 A192

51 三日糧 만송 D5 A75 178 龍樓習步 만송 D5 A193

52
類編古今策
學衍義

만송 D5 A76 2 179 震賦 만송 D5 A194

53 經學論義抄 만송 D5 A77 180 垂釣 만송 D5 A195

54 短棹尋源 만송 D5 A78 181 攀蜃 만송 D5 A196

55 廣川餘派 만송 D5 A79 182 團梯 만송 D5 A197

56 赤舃几几 만송 D5 A80 183 桂華 만송 D5 A198

57 唱名終 만송 D5 A81 184 義受 만송 D5 A199

58 經策 만송 D5 A82 185 馬榮 만송 D5 A200

59 壯策粹 만송 D5 A83 186 大觀 만송 D5 A201

60 架疊說 만송 D5 A84 187 賦稿 만송 D5 A202

61 明月珠 만송 D5 A85 188 溪涯 만송 D5 A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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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箭中 만송 D5 A86 189 明理文天 만송 D5 A204

63 珠卷 만송 D5 A87 190 一戰覇 만송 D5 A205

64 採蓮寶抄 만송 D5 A88 191 玉峯詩草 만송 D5 A206

65 春塘抄 만송 D5 A89 192 寫表式 대학원 D5 A1

66 愛蓮說 만송 D5 A90 193 正始文程 대학원 D5 A2

67 博士業 만송 D5 A91 194 表東 대학원 D5 A3

68 大對 만송 D5 A92 195 東國策 대학원 D5 A4

69 龍虎榜 만송 D5 A93 3 196 還餉對策 대학원 D5 A5

70 葩叢 만송 D5 A94 197 經玉 대학원 D5 A6

71 智端 만송 D5 A95 198 震英粹語 대학원 D5 A7

72 鄒疑 만송 D5 A96 199 壯元集 대학원 D5 A15

73 二子篇 만송 D5 A97 200 殿策 대학원 D5 A19

74 邁選 만송 D5 A98 201 科賦 대학원 D5 A228

75 時調 만송 D5 A99 202 尺木 대학원 D5 A187

76 驪珠 만송 D5 A100 1 203 大策正宗
대학원 D5 A207

1-2
77 驪珠 만송 D5 A100 204 大策正宗 대학원 D5 A207

78 八脚 만송 D5 A101 205 渾天賦 대학원 D5 A208

79 元陵靑黃科 만송 D5 A102 206 丙箭 대학원 D5 A209

80 片玉 만송 D5 A103 207 書義 대학원 D5 A210

81 咄咄 만송 D5 A104 208 義 대학원 D5 A211

82 疑東 만송 D5 A105 209 策學提綱 대학원 D5 A213

83 玉楚 만송 D5 A106 210 論集 대학원 D5 A215

84 要抄 만송 D5 A107 211 經解(易) 대학원 D5 A217

85 絃角 만송 D5 A108 212 東賦 대학원 D5 A218

86 天山弓 만송 D5 A109 213 東論 대학원 D5 A219

87 寶匣 만송 D5 A110 214 大對 대학원 D5 A220

88 利見 만송 D5 A111 215 璚雅 대학원 D5 A221

89 進步 만송 D5 A113 216 集大成 대학원 D5 A222

90 藝選 만송 D5 A114 217 震策 대학원 D5 A223

91 居中 만송 D5 A115 218 震賦 대학원 D5 A224

92 鷲得 만송 D5 A116 219 科文 대학원 D5 A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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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一中 만송 D5 A117 1 220 儷體 대학원 D5 A229

94 科賦抄 만송 D5 A117 2 221 龍門 대학원 D5 A230

95 川策 만송 D5 A118 1 222 科文 대학원 D5 A231

96 湖策 만송 D5 A118 223 珠玉 대학원 D5 A232

97 海策 만송 D5 A118 224 紫騰 대학원 D5 A233

98 坪策 만송 D5 A118 2 225 東義 대학원 D5 A234

99 神聲抄 만송 D5 A119 226 大璞 대학원 D5 A235

100 四書纂要 만송 D5 A120 1 227 雜錄 대학원 D5 A236

101 荷珠 만송 D5 A120 2 228 海東騈儷 대학원 D5 A238

102 四子問答 만송 D5 A120 3 229 三儷 대학원 D5 A239

103 四子脚下 만송 D5 A120 4 230 東策 신암 D5 A8A

104 春臺龍 만송 D5 A121 231 策問 신암 D5 A9

105 科一 만송 D5 A122 232 科賦 신암 D5 A10

106 獨對 만송 D5 A123 233 鸞儷 신암 D5 A11

107 百鍊金 만송 D5 A124 234 科文 신암 D5 A12

108 表東人 만송 D5 A125 235 科文 신암 D5 A12A

109 庸學中 만송 D5 A126 236 [對]策 신암 D5 A13

110 眼藏 만송 D5 A127 237 策問中頭各體 신암 D5 A14

111 花推 만송 D5 A128 238 心手記 신암 D5 A16

112 司馬門 만송 D5 A129 239 東詩 신암 D5 A17

113 四書問答 만송 D5 A130 240 表式 신암 D5 A18

114 盖冠 만송 D5 A131 241 列聖贊語 신암 D5 A68

115 儷一 만송 D5 A132 242 經綸手 신암 D5 A112

116 小睡補忘 만송 D5 A133 243 經國策 육당 D5 A1

117 設鵠 만송 D5 A134 244 論語義云 육당 D5 A2

118 揣庠 만송 D5 A135 245 齊壇子等 육당 D5 A3

119 上天足 만송 D5 A136 246 近殼 육당 D5 A4

120 筌蹄 만송 D5 A137 247 金聲 육당 D5 A5

121 有聲畵 만송 D5 A138 248 昭代名儷 육당 D5 A6

122 大中 만송 D5 A139 249 暘石科試各體 육당 D5 A7

123 體認 만송 D5 A140 250 儷規 육당 D5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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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은 고려대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에서 [자료총서]에 수록할

만한 선본 과시 자료를 선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과거 시험 과목으로 규정된 총 14종의 과시 문체 가운데 출제

빈도가 높은 ‘疑, 義, 詩, 賦, 表, 策’, 이른바 科文六體3)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문체별로 중요한 자료를 취합하고자 하였다.

둘째, 다른기관에 소장되어 있지않거나기존 연구에서 소개되지않

아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희소성을 가진 자료를 선별하였다. 고려대학

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가 대부분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이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18세기 과체시 선집인 東詩[자료총서2]와 사서

의 참고서인 上天足[자료총서9] 등과 같이 시기별 또는 문체별로 볼

때, 현재까지 ‘유일본’으로 전해져학술적 공백을메우기 위해 필수로 연

구되어야 하는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과문선집이 18세기

이후에 집중된 상황에서, 16세기 말~17세기 중엽에 작성된 답안지 등

이 수록된 東林[자료총서4]이나 16세기 말 목활자로 간행된 東
策[자료총서7]처럼상대적으로 이른시기에 간행(필사)된 문헌을 통해

18세기 이전 과문의 양상과 변천사를 추적할 수 있다.

셋째, 모범 답안, 입격 답안을 모아놓은 자료뿐만 아니라, 당시 과거

시험의 시행 맥락을 복원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당

3) 이미진(2025), ｢조선시대 科試 문체 箴의 현황과 특징｣, 265~266면.

124 補忘丸 만송 D5 A141 251 儷文 육당 D5 A9

125 箭箭中紅 만송 D5 A142 252 儷文 육당 D5 A9A

126 昕庭大對 만송 D5 A143 253 儷林 육당 D5 A10

127 雲雷消息 만송 D5 A144 254 蓮榜詩格(抄) 육당 D5 A11

255 東策(목활자본) 화산 D5 A8A

<표1>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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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생들의 과시 준비 과정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

다. 表東[자료총서5-6]과 大對[자료총서7]처럼 시험 관련 정보가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은당시 과거제도의 실제 운영 실상을 실

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상천족[자료총

서9]처럼 試題 전문을 온전히 수록한 자료는 당대의 출제 경향과 大旨

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미입격 답안이 수록된 近藝雋
選[자료총서1]과같이 명편선집이라고 할 수없는 자료의 경우도 기존

선집에서 볼 수 없는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당대 유생들의 과체시

학습과정 및 과체시에 대한 평가 기준의일단을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表東人[자료총서6]과같은 자료를 통해서

과표의핵심인 ‘對偶’를 구성하는 기초 연습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震
策[자료총서8]과같이 수험생이투식(허두⋅구폐⋅편종 등)과 관련하

여 남겨놓은 메모를 통해 당대 수험 학습의 실상을 복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17종의 대상 자료를 정리하고 문체별로

편성하면서 영인 자료에 대한 상세 해제를 부기하여 [자료총서] 총 10

권을 간행하였다.4) 총서의 구성과 대상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

[자료총서1: 科詩]

⋅近藝雋選(만송 D5 A33 / D5 A114): 근예준선은乾集(만송 D5

A33)과坤集(만송 D5 A114)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집에는 총 80수,

곤집에는 총 75수의 시가 수록. 대부분 미입격한 작품이며, 선정된 작가

들이 모두 18세기 남인계 인물임.

⋅科賦抄(만송 D5 A53): 과부초는 과체시선집으로 총 118수가 수

록되어 있으며, 1882년 무렵 필사된 것으로 추정. 대부분 한유나 구양

4) <표1>에 [자료총서] 영인 대상 문헌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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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같은 당송팔가의 산문을 시제로 삼은 작품을 수록.

⋅錦繡(만송 A155): 금수에 수록된 작품 수는 총 74수. 과체시의

형식을준수하거나그형식을 고려하여 작성된 과체시가 다수이며, 실제

출제되었던 시제로 詩作한 과체시도 확인됨.

[자료총서2: 科詩]

⋅採蓮寶抄(만송 D5 A88): 채련보초는 17세기 중후반~19세기

초반까지활동한 문인들의 과시를 모아둔과체시 선집으로, 수록된 작가

는 39명이며, 작품은 총 206수임.

⋅東詩(신암 D5 A17): 동시는 과체시 선집으로, 38명의 작가의

작품총 74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三下의 성적을 받았음. 작품에

는 시험년도, 시험종류, 시관, 성적 등이 부기.

[자료총서3: 科賦]

⋅科賦(대학원 D5 A228): 과부는 전 5책(궁상각치우)으로, 현재

영본 2책(궁, 각)만 전함. 궁집은 1774~1790년까지 총 126명의 과부

작품 수록, 각집은 1801~1822년까지 총 194명의 과부 작품 수록. 각

종 시험에서출제된 과부의 시제, 응시 유생들의 작품및 인적 정보, 시

험 정보 등 부기.

[자료총서4: 科表]

⋅東林(만송 D5 A191): 동림은 과표선집으로, 16세기 말~17세

기 중엽까지 활동했던 34명의 인물들이 실제 과거 시험에 제출했던 답

안지와 그들이습작하거나私作한 과표 56편을 모아서 인물별로 분류하

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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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儷文(육당 D5 A9A): 여문은 과문선집으로, 17세기 중반~18세

기 후반까지 활동했던 인물들이 실제 시험에 제출했던 과표를 수록. 증

광시와 식년시 등 정식 과거시험의 초⋅복시 답안뿐만 아니라 각종泮試

를 비롯해 翰林召試 및 重試 등 다양한 유형의 시험에서 작성된 과표를

시행 시기순으로 수록.

[자료총서5: 科表]

⋅表東(대학원 D5 A3): 표동은 총 5책으로, 영조 연간부터 정조

연간까지 시행된 다양한 과시에서 지어진 과표 및 과문별체 작품 총

519편을 수록. 문과 및 반시, 응제 등에서출제되었던 과표문제와 답안

을 수록하면서 작품마다 작가 및 시험 관련 정보를 기재.

※ 표동 1~3책은 [자료총서5]에 수록. 표동 4~5책은 [자료총서

6]에 수록.

[자료총서6: 科表]

⋅表東人(만송 D5 A125): 표동인은 漢 高祖, 漢 惠帝, 漢 文帝,

齊高祖, 梁武帝, 唐高祖, 唐太宗, 宋太祖, 宋太宗등漢代부터宋代

까지의 역대황제를表題로 하여 지은 63편과 시대를표제로 하여 지은

五季 1편을 합쳐 총 64편의 작품 수록.

[자료총서7: 科策]

⋅東策(화산 D5 A18A): 동책은 과책문집으로 전 2책 중 上策만

전함. 梁應鼎, 金慶雲, 李長榮, 徐崦, 李珥, 金濂, 任百英의 16세기 중반

執事策 10편을 수록.

⋅大對(대학원 D5 220): 대대는 1597년부터 1672년 사이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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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殿策들을 수록하고 있는 선집으로, 총 37인(작자 미상 포함)의, 26

제, 42편 수록. 대부분 별시에서 작성된 작품이며, 다수의 작품이 壯元

作임.

[자료총서8: 科策]

⋅震策(대학원 D5 A223): 진책은 숙종 연간에 활동한 孫命來

(1664~1722) 등 15명의 인물들이 실제 과거 시험에서 제출했던 대책

답안지와 그 책문 문항을 모아서 엮은 선집.

⋅昕庭大對(만송 D5 A143): 흔정대대는숙종 연간에활동한李光

佐(1674~1740) 외 11인의 대책문 답안 18편을 모아서 엮은 선집.

[자료총서9: 四書疑]

⋅上天足(만송 D5 A136): 상천족은 사서의 과목 참고서로, 16세

기 중반 중종~숙종 연간의 290편이넘는 분량의 시제와 답안을 수록하

고 있고, 그중 40여 명의 실제 생원시 입격자들의 답안 수록.

[자료총서10: 科文別體]

⋅東論(대학원 D5 A219): 동론은 李奎報(1168~1241), 朴光佑

(1495~1545), 李滉(1501~1570), 柳順善(1516~1577), 崔岦

(1539~1612) 등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활동했던 34명의 과거 시험

답안지와 습작 및 사작한 科論 54편 수록.

⋅儷一(만송 D5 A132): 여일은 정조대에 활동했던 李書九, 徐榮

輔, 南公轍등 109명의 상량문, 송, 잠, 명, 律賦등 다양한 문체의 과거

시험 답안지 170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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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연구진은 학계에 체계적으로 소개된 적 없던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중 선본 17종을 엄선하여 총 10권의 [자료총서]

로 발간하였다. 자료 선정은 과문육체 중심의 대표성, 필사본 중심의 희

소성, 그리고 과거 시험의 실제맥락과 수험학습의 실상을 보여주는 실

증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18세

기 이전 과문의 양상과 변천사를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였고, 시

험정보(시험연도, 종류, 시관, 성적, 시제 등)가온전히수록된 자료들

을 통해 당대 과거제도의 실제 운영과 실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

게 하였으며, 미입격 답안, 습작과 사작 등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를 통

해 당대 지식인들의 생생한 과시 학습 실상과 평가 기준을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하였다.

3) 번역총서

[번역총서]는 과시 자료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엄선하여 정밀하게 역주한 심층 연구의 결과물로, ‘조선시대 과시 연구’

에서는 당초 [자료총서] 대상 자료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선별 및 번역하여 일반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총 5권 이상의 출간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진은 당초의 [번역총서] 간행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조선

시대 과거가 국가에서 관련 법령을마련하여 엄격하게 실시되었기에 과

거제도와 그 문화에 대해살피려면 우선 관련 법령을검토하여 과거제도

의틀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판단으로 사업 초기부터참

여 연구원들이 관련 원전 자료에 대한 강독 세미나를 먼저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과시에 대한배경지식을 축적하여 이해의폭을 넓히고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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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번역총서1]~[번역총서

4]는 과거시험의 연혁과 제도 등과 같이 과시 연구의 이론적배경이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번역 작업을 선행하였고, [번역총서5]부터는 실제

과시 자료에 대한 번역을 진행한 결과물을 출간하였다.

[번역총서1]~[번역총서4]의 번역 대상 자료를 소장처와 함께 간략

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번 서명 번역 대상 자료 및 소장처

1 역주 과거급과문 科擧及科文(서울대 규장각)

2
역주와 해설

조선 과시 법전
經國大典(1471)⋅續大典(1746)⋅大典通編 

(1785) 中 ｢禮典 諸科｣(서울대 규장각)

3
역해

과거사목⋅상정과거규식
科擧事目(1553)⋅詳定科擧規式(1557)

(고려대 도서관)

4 역주 과거문체연구
科擧文體硏究

(汪小洋⋅孔慶茂 著, 天津古籍出版社, 2005)

5 역주 동국장원책 갑 東國壯元策 甲集(국립중앙도서관)

<표2> 번역총서 원전 자료 현황

[번역총서1: 역주 과거급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科擧及科
文을 대상으로 원문 전체를 입력하고 역주 작업을 진행하며 세미나에

서 윤독한 결과물이다. 조선 말~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鄭萬朝

(1858~1936)의 자는 大卿, 호는 茂亭이며 본관은 東萊이다. 그는

1889년 문과 급제 후 주로 文翰職을 역임했던 문신이자 학자로, 1910

년대 이후에 과거제도 전반에 대해 정리한 과거급과문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실제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험이 있는 저자(1889년

알성시에서병과 35위로급제)가 과거제도⋅시험과목⋅시험종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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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별 과문의 특징 등 과시와 관련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

로, 총서를 통해 과시의 제도적⋅문체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번역총서2: 역주와 해설조선 과시 법전]은 經國大典(1471), 續
大典(1746), 大典通編(1785) 등 조선시대의 역대 법전 중에서 과거

관련 법령이 수록된 ｢禮典諸科｣ 항목, 그중에서도 문과 시험에 대한 조

목들을 추려 역주하고, 각 조목에 대해 주요 논의 및 관련 참고 사항을

정리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조목

에 대한당대의 여러 논의들, 참고 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조선시

대 과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번역총서3: 역해 과거사목⋅상정과거규식]은 조선전기 과거제도에

대한 제반 규정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당시 국법이었던 경국대

전에 실린 과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科擧事
目(1553)과 詳定科擧規式(1557)을 번역하고 주해한 것이다. 이 두

자료는 담당 관사인 禮曹의 啓目과 이에 대한 왕의 啓下로 이루어져 있

는데, 조선전기 과거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논의를 보여준

다. 과거사목과 상정과거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시의 경관파견, 조흘강의 시행, 시권의품질과 규격통일등

은 과거사목에서 처음 발의된 규정으로, 당시 과거의 제도적 보완이

어느측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문과 중

장 고시 과목에서 율부의 비중을 높인 규정에서 당시 사륙문 기반의 율

부 문체를 중시하였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수협규정의강화,

과거장 난입 잡인의 단속 등 시험장 내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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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완이 과거사목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강경의 세부절차, 科次의 방식 등 국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 시행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번역총

서2]의 연속선상에서 과거제도의설립배경과 함께조선전기와 후기 사

이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번역총서4: 역주 과거문체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 분야 중 하나인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의 측면에서 중국의 과거 문체를 통시적으로

조망한 科擧文體硏究를 번역하고 주해한 것이다. 과거문체연구는
중국의 고대문학 연구자인汪小洋과孔慶茂의 공저로, 중국 과거제도의

핵심이었던 문체를 단순한 시험형식이 아닌, 국가 이데올로기와 유가적

세계관이결합된 제도적담론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시대별로策, 論,

八股文 등 다양한 문체가 인재 선발의 기준이자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정치⋅교육 체계와긴밀히맞물려 있었음을강조하고 있다. 특

히과거 문체를 고대 중국의 정치 문화와 지적 전통을 이해하기 위한 총

체적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의

과거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이상과같이 과시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들에 대한 번

역 작업을 선행하였다. 이어 출간한 [번역총서5: 역주 동국장원책 갑]

은 조선 태조부터 세조 연간까지 문과 최종 시험인 殿試에서 장원 또는

상위권에 든 對策 52편을 수록한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과문선집 東國
壯元策 甲集을 번역하고 주해한 것이다. 이 책은卞季良, 鄭麟趾, 崔恒,

李石亨 등 당대 최고 인재들의 국정 운영 인식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서, 책문과 대책을 함께수록하여당시 국가가당면했던 시무와 역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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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국장원책은 갑집⋅을집⋅병집으로 총 3책으로 간행되었으며,

[번역총서5]는 그중 갑집(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우선 역주하여 과

거 문체의 특징과 연혁, 수험용 서적의편찬과 유통을 이해하는 데일조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국장원책 을집과 병집의 역주도 후속

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본 연구진은 과거제도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기초 자료에 대한 강독 세미나를 진행하여 번역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당초 계획에따라 총 5권의 [번역총서]를출간하였다. 이를 통해서 과시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중요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과거제도 운영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의

과거 문체 연구를 포함함으로써 한국의 과거 문화를 단순한일국적 현상

이 아닌,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 및 지적 전통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비교⋅조망할 수 있는토대를 갖추었다. 아울러 동국장원책과같은핵

심 자료의 역주를 통해 조선 초기 최고 지식인들이 당면했던 국가적 현

안과 역사적 쟁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수험 서적의 유통 경로까지 추적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총서 간행은 제도사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던 기존의 과거에

대한 연구 구도를 중국과 차별되는 조선 과시만의 문체 양식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과거제를 단순한 ‘선발

시스템’이 아니라, ‘조선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도

록 그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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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시 학술논문’ 성과와 의의

본 연구 과제는 조선시대 科試 자료를 종합적으로 목록화하고 DB로

구축한 성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과문의 특징을 파악하고 학술, 문학,

출판인쇄문화의 발달상을 이해하며, 나아가 수사문체 및 논리구축방식

의 변천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수사문체와 논리구축

방식의 연구’,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

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하여 국내외학술대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을 개최하면서 그 성과를 집적하였다.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법의 연구’에서 수사문체란 한문 글쓰기에 있

어서의 수사 방법과 한문 문체별로 요구되는 독특한 글쓰기 관습을 가리

키며, 논리구축방법은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한

편의 글을 구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즉 과시라는 한문학의 특수한 글쓰

기 방식에서출발하여 한문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사문

체와 논리구축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탐구를

통해 과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는 과거가 우리나라 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등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된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과시의 특징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과거제도를 시행했던 다른국가와의 비교 연구가 필수적이

라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과거제와 문학사의

전개’, ‘科擧를 통해 본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과거제도를 시행했던 다른

국가의 연구자들과긴밀히협력하면서폭넓은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는 과거제도가 조선시대

의 대표적 인재 선발 방식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 정



‘조선시대 科試 연구’의 성과와 의의 127

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제 방면과 매우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과거라는 큰 주제를 둘러싼 우리 역사와 문화의 맥락을 자

세히탐구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발견하지못했던 우리 지성사와 학술

사의새로운 진면목이드러날것이라는 기대로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분

야의 학자들과긴밀히협력하면서 개별 연구와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진은 사업기간인 2019년 9월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과시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해당연구

를 선도하여왔다. 6년간 본 사업에참여한일반공동연구원 및 전임연구

인력은 총 21명, 연구보조원은 총 13명이다. 이들은 사업의 제반 업무

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아울러 학술논문 60여 편을 작성하여 학계에 발

표하였다. 또한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시 관련 주제로 하여 지

속적으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며, SCIE 학술지에도 논문을 게재

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연구성과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수사 문체와 논리구축방법 연구>

①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의 실제에 관한 일고찰: 東儷文과 儷
林에 수록된 科表를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 80, 2020.9.)

② 이상욱, ｢조선후기 科策 참고서의 작법 요령: 策型과 騈儷華
藻를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 72, 2020.10.)

③ 김경, ｢조선후기 향촌사회科詩창작 一考―科賦抄 所在 ｢醉翁
亭記｣ 대상 작품을 중심으로｣(동방한문학 88, 2021.9.)

④ 이미진, ｢雪峯 姜栢年의 表를 통해 본 조선시대 月課 창작의 일단

면｣(고전과해석 36,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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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상욱, ｢三淵 金昌翕 科詩 고찰―17세기 조선 科詩의 역사적 전

개와 관련하여｣(열상고전연구 77, 2022.6.)

⑥ 이창희, ｢科體詩 飜譯에 대한 체제 모색과 제언｣(한문학논집 
62, 2022.6.)

⑦ 이상욱, ｢조선후기 科賦 참고서와 공부 방법｣(대동한문학 72,
2022.9.)

⑧ 김광년, ｢조선 시대怪異, 災變관련科文硏究｣(고전과해석 38,
2022.12.)

⑨ 김광년, ｢朝鮮 科試의 箴銘頌 硏究｣(한문고전연구 45,

2022.12.)

⑩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五經義 과목의 답안 구성과 특징｣(고전

과해석 38, 2022.12.)

⑪ 이미진,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을 통해 본 科試 문체로서의

銘｣(고전과해석 42, 2024.4.)

⑫ 이상욱, ｢조선 科詩와 古詩의 관계 고찰｣(어문연구 52,

2024.9.)

⑬ 이상욱, ｢숙종대 과문 변화 양상 고찰 (1) ―試券 모음 과문집을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 85, 2025.2.)

⑭ 이미진, ｢조선시대 科試 문체 箴의 현황과 특징｣(어문연구 53,
2025.3.)

‘수사 문체와 논리구축방법 연구’에서는 세부 주제별로 科詩를 다룬

연구(③, ⑤, ⑥, ⑫), 科表를 다룬 연구(①, ④), 科策을 다룬 연구(②,

⑧) 科賦를 다룬 연구(⑦), 義를 다룬 연구(⑩), 科文別體를 다룬 연구

(⑨, ⑪, ⑭)가 제출되어 과시 문체에 대한 다양한 성과를 축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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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험생들의 시권을 모아놓은 과문집을 중심으로숙종 대에나타난

과문의 변화 양상을 살핀 연구(⑬)도 제출되었다.

⑦은 조선시대 과시 과목 중 하나인 科賦의 공부 방법과 그 문체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과부 글쓰기를 위한참고서 두 종, 騷賦彙芳(서울

대 규장각)과 小大由之(국립중앙도서관)를검토하여, 과부 시험을 대

비하여 수험생들이 어떤공부를했는지, 또 이를 통해 과부 문체의핵심

평가기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 과부가 역사적으로 변

화해 간 과정을 추적하고, 그 대체적 추세와 경향성에 대해 논하며, 조

선이 과거시험을 통해 시험 응시자들에게 요구한 자질은 무엇이었는지

역추적하여 그 실상을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⑧은 조선시대에 자연재해나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을때치러졌던 과

거 시험답안을 분석하여, ‘怪異’와 ‘災變’ 관련 과문의 특징과추이를 고

찰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에는 주로 洪範 九疇나 災異說에 기반

하여天人感應의 논리에따라 국왕의修省과 도덕적 실천을촉구하는 원

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구체적인 시무책, 행

정적 대안, 민생 안정책을 요구하는 실무적인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파

악하였다. 특히괴이와 재변 관련 책문에 답하는 대책은 현상을 그 자체

로 다루지않고 정치 사회의 영역으로끌어들여군주의 정치적올바름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유가 경전의 전고를활용하여 재앙을물리칠구체

적인 방책을 논리 정연하게 전개하는 구조적 특징을 밝혔다. 이는 재이

설의 문학적⋅제도적 실천과 실상을 규명하고, 조선시대 유생들의 현실

인식과 정치 참여 재조명하였으며, 과문을 통한 정책 담론의 변화 양상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⑬은 시권 모음 과문집들을 중심으로 숙종대 과문 문체의 변화 문제

를살펴새롭게형성된당대 과거시험관련 문화를 고찰하였다.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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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터 과표, 과책, 과시, 과부의 실제 시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과문집에편차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성균관과四學

의課試가활성화되는 시점과 시기적으로일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연

관 관계가 있다고밝혔다. 이는 과문형식의 정형화 시기와 관련하여흔

히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보던 기존 학계의 통념을 수정하면서, 그

실질적인 틀과 수험 문화의 전환이 이미 17세기 후반 숙종대에 예비되

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⑮ 윤선영, ｢한중 과거 經義文 비교｣(한국한문학연구 83,
2021.04.)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를 수행한 ⑮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과거에

서經義를 시험하기 위해 치러진 과목들의 답안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조선의 四書疑⋅五經義 과목과 명⋅청시대의 八

股文에 대해 주자설 인용 방식과 의존도 변화 양상에 대해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의 경의문은 주로 주자학파의설을직접적으로 인용하였

으며, 자신의 설은 내세우지 않은 채 선유들의 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

는 모습을 보인 반면, 팔고문은 주자설을 위주로 하였으나이를 문장 속

에 간접적으로녹여냈으며, 후기로갈수록 주자설의존도가 점차 약화되

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밝혔다. 이는 그동안 한⋅중 과거제 연구가 주

로 ‘제도사’나 ‘문체의 기원’ 등 형식적 측면에 치우쳐 있던 한계를 극복

하고, 양국의 실제 과거 시험답안의 내용을직접비교 분석한 선구적인

연구로 조선과청대科場의 사상적 개방성 차이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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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 연구>

⑯ 김경, ｢事實性으로 바라본 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동양

고전연구 80, 2020.9.)

⑰ 김경⋅이진경, ｢諧謔性으로 바라본 尾編⋅科場의 특징과 의

미｣(대동한문학 64, 2020.9.)

⑱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五經義 시제 소고｣
(남명학연구 67, 2020.9.)

⑲ 심경호, ｢朝鮮의科擧와文字生活｣(동아한학연구 15, 2021.3.)

⑳ 박선이, ｢조선 후기策題와출제 경향에 관한일고찰―肅宗∼正祖
시기를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 93, 2021.9.)

㉑ 박선이, ｢肅宗⋅英祖代科擧制와科文의推移와쟁점에 관한일고

찰｣(한국한문학연구 83, 2021.9.)

㉒ 김광년, ｢奎章閣의 1781년―內閣日曆을 통해 본抄啓文臣應製의

실상｣(동양고전연구 85, 2021.12.)

㉓ 김경, ｢於于野談의 ‘科擧談’ 양상과 특징｣(고전과해석 38,

2022.12.)

㉔ 김경, ｢梅翁閑錄 所在 科擧談 硏究｣(동양고전연구 91,

2023.6.)

㉕ 김경, ｢雜記古談의 科擧談 양상과 특징｣(고전과해석 41,

2023.12.)

㉖ 김기엽, ｢조선시대 학자들의科文학습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 수용

양상｣(대동한문학 74, 2023.3.)

㉗ 이미진, ｢記聞叢話에 나타난 과거담 양상과 특징｣(동아한학연

구 17, 2023.3.)

㉘ 윤선영, ｢조선시대 생원시 응시자들의 과목 선택과 등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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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102, 2023.6.)

㉙ 박선이, ｢肅宗代 科文의 변화 양상과 당대 문인의 시각｣(고전과

해석 40, 2023.8.)

㉚ 윤선영, ｢四書五經의 經文을 주제로 한 科詩 및 科賦 시제에 관한

연구｣(동방한문학 96, 2023.9.)

㉛ 김경, ｢조선후기 科擧談의 轉載와 變改―東稗洛誦 所在 科擧談
을 중심으로｣(한국시가문화연구 54, 2024.8.)

㉜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箴⋅銘⋅頌 시제 연구―경문에서 인용한

시제를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 96, 2024.9.)

㉝ 김경, ｢溪西雜錄 所在 科擧談 硏究｣(Journal of korean

Culture 68, 2025.2.)

㉞ 김광년, ｢科試以後: 大韓帝國期科擧復元論에 대한考察｣(동아

한학연구 20, 2025.3.)

㉟ 박선이, ｢17~18세기 科擧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그 배경에 대

하여｣(동아한학연구 20, 2025.3.)

㊱ 윤선영, ｢과거제 폐지 이후의 경학 시험과 출제 문제 고찰: 經義
問對 수록 시제를 중심으로｣(동아한학연구 20, 2025.3.)

㊲ 김경, ｢二旬錄 所在 科擧談의 양상과 특징｣(어문논집 103,
2025.4.)

㊳ 박선이, ｢正祖代抄啓文臣製述과 그 의미에 대하여―試題출제 경

향과 문체정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한문학보 52, 2025.6.)

㊴ 윤선영, ｢조선 후기출제 경학 관련御題를 통해 본 국왕들의 관심

사｣(경학 10, 2025.12.)

㊵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落幅紙의 재활용 문화｣(민족문화연구 
92,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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㊶ 윤선영, ｢科擧 落幅紙의 着服과 流通 實態를 통해 본조선 후기 생

활상｣(한국한문학연구 90, 2024.4.)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에서는 세부 주제별로

과거 시험의 시제 및 출제 경향 분석을 다룬 연구(⑱, ⑳, ㉚, ㉜, ㊱,

㊳, ㊴), 과거 공부 및 응시 양상을 다룬연구(⑲, ㉒, ㉖, ㉘), 과거제를

둘러싼 정치⋅역사적 배경 및 제도 변동을 다룬 연구(㉑, ㉙, ㉞, ㉟),

야담및 문집 속 ‘科擧談’ 연구(⑯, ⑰, ㉓, ㉔, ㉕, ㉗, ㉛, ㉝, ㊲), 과거

를 통한 문화사 연구(㊵, ㊶)가 제출되어 과거를 통한 시대적⋅역사적

현상과 당대의 인식 등을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㊱은 과거제 폐지 이후 경학을 바탕으로 성균관 박사를 선발하는 시

험인 經義問對의 출제 양상을 사서의와 비교하여 구한말 관학으로서

의 유학의마지막동향을살폈다. 경의문대는 1894년 과거 제도가 공식

폐지 이후 총 4회(1897⋅1900⋅1903⋅1906)에걸쳐설행된 인재 선

발 제도로, 기존 사서의 시험과 거의 비슷하면서 질문 방식과 내용에 약

간의 차이를 두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과거제에서 근

대적 관리 임용 시험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형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

었고, 당대 유생들의 경학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 구한말~대한제국기 문인 연구 부족으

로 인해 개인 문집이나 일기 속에서 방치되어 있던 경의문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정리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㉟는 조선후기 과거 시행 과정에서당파간 정치적갈등의 양상을살

핌으로써, 과거가 정쟁의 도구로활용되었음을밝혔다. 특히숙종 및 영

조 대에 발생한 대규모 과거 관련옥사나합격자 답안의격식 논란은표

면적으로는 시험의 공정성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반대당파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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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줄이고 주요 인물들을 조정에서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었음

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정쟁의 도구화 경향은 조선 후기 과거제

운영 전반에서 부정행위와혼란이끊이지않고더욱극심해진배경이라

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일탈로볼수 있는 과거 시험에서

의 부정행위가당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붕당간의 정권 교체, 정국 주

도권 싸움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고, 기묘과

옥⋅임진과옥의처결과정을 상세히분석함으로써 과거를 통한 조선 후

기 정치사의 이면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㉖은 과문 학습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 수용의 태도를 보였던 조선시

대 학자들의 여러 논의를 정리하여 그들의 학문적 지향과 현실 인식을

살폈다. 전통적으로載道的관점에서 성호이익을 비롯한 조선의 유학자

들은 과문이 올바른 문장 체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학문의 본질을

방해하고 士習을 경박하게 만든다고 강력히 비판하였고, 정약용, 윤기,

이상정 등은 현실적 관점에서 임금을섬겨경세의뜻을펼수 있는 유일

한 관문이자 부모를봉양하고 가문을일으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며 과문 학습을 회의적으로 수용하는 상반된 입장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학자들이 도학적 이상과 현실적 입

신양명이라는 사이에서겪었던 내면적갈등과 타협하는 과정을 ‘과문 학

습’이라는 구체적인매개체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㉕는 조선시대 科擧의 실상과 문화적 배경을 살피기 위해 雜記古
談에 담긴 科擧談의 특징을 구명하였다. 잡기고담은 24화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 중에서 10개의일화가 과거담에 해당하는데,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계층의 응시를 통해 과거를 통한 출세의 욕

망이 오히려 공고화되는 경향을 담고 있다. 이는 신분제의 混淆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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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새로운 가치와윤리가형성되면서, 기존의 선비로서의 명분과 현실

대응 사이에서균열된틈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유생과校生의 관계를

통해 조선후기 지방 교육의 현실과, 代述을 통해 과거 관련 법령이강화

되는 흐름에서 부정행위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同接끼리 공동 답안

작성을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알수가 있다. 그결과 지금까지 양반

과 서울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왔던 응시문화에 대해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거 문제 및 문체⋅수험결과물⋅수험참고서에 대한 문헌

학적 연구’를 주제로 발굴된 과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서지적⋅내용적

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를 학계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㊷ 박선이, ｢조선 후기科文選集 儷林에 대하여: 자료 개관 및 가치

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Journal of korean Culture 50, 2020.8.)

㊸ 김광년, ｢正祖-高宗年間의科文集 臨軒功令 硏究｣(동양고전연

구 80, 2020.9.)

㊹ 심경호,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재 상황｣(동양고전연구 
80, 2020.9.)

㊺ 김광년, ｢조선 후기科試연구와 承政院日記의활용｣(동방한문

학 85, 2020.12.)

㊻ 김경,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硏究｣(민족문화 
57, 2021.3.)

㊼ 김기엽, ｢嶠南賓興錄의 판본과 御考 科賦 試券에 대한 小考｣
(동방한문학 87, 2021.6.)

㊽ 노요한 외 3인,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 소

개｣(한문학논집 62, 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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㊾ 박선이,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 表東人에 관한 일고찰｣(한문

학논집 62, 2022.6.)

㊿ 노요한,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 壯策粹에나타난대책문의 수사

법에 대하여｣(동아한학연구 17, 2023.3.)

◯51 이상욱, ｢방각본 史要聚選 내용 연구｣(어문연구 51,

2023.6.)

◯52 김광년, ｢국립중앙도서관所藏科試資料의 현황과 의미｣(동양고

전연구 92, 2023.9.)

◯53 이미진, ｢科表 참고서 表式 연구―고려대 신암문고본을 중심으

로｣(한문고전연구 47, 2023.12.)

◯54 김광년, ｢延世大學校 所藏 科策集 策海勺選 硏究｣(Journal of

korean Culture 50, 2024.8.)

◯55 김광년, ｢奎章閣 所藏 科試 資料의 現況과 그 特徵｣(한국문화 
107, 2024.9.)

◯56 김경, ｢고려대 신암문고본 東詩에 대하여｣(한문학논집 72,
2025.9.)

과시 자료의 문헌학적 연구에서는 세부 주제별로 문체별 과문선집 및

참고서 연구(과시: ㊻, ◯51, ◯56 / 과표: ㊷, ㊾, ◯53 / 과책: ◯50, ◯54 / 과부:

㊼ / 종합: ㊸), 주요 소장처별 과시 자료 연구(㊽, ◯52, ◯55), 자료 정리

및활용에 대한 연구(㊹, ㊺)가 제출되어 과시 연구에서 중요한 과시 자

료를 폭넓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53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신암문고본 表式의 구성과, 소재

작품 양상을 살펴 조선시대 과표 참고서의 한 단면과 조선시대 과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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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실제를 파악하였다. 표식은 출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과표의

세부 문체별 작법을 실었으며, 비슷한 의미의 글자를 수험자가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항용자식도 실었으며, 科次 9등급 이상의 작품을 위주로

실어 수험자가 시험에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간의 과표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작품양상도살펴 표식에 실린

작품이 특정 이미지를 대구 안에서 대비시켜 작품 속 상황을 극적으로

재연하고 주제를 강조하였고, 소리나 역사 인물 등 특정 이미지를 반복

적으로 등장시켜이를 부각함으로써 작품의완결성을꾀하고 작자의 심

정을 대변하며,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로

써 그간 형식에만 치우친 과시 연구를 보완하였으며 조선 후기 과표 참

고서의 양상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㊽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대표적인 장서인 ‘만송문고’에 소장된 과시

관련 필사본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결과를바탕으로, 문체별로 분류하

여 그 현황과 가치를 규명하였다.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들가운데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시, 과부, 사서의⋅오경의, 과책의 4가지 문체 중

심으로 해당자료들을 개괄하여 제시하고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한

문헌학적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과시 연구’와 관련하

여 사업 초기부터 본 연구진이 지속적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255종에 대한 서지사항 조사와 이미지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그

성과의일부를 공유한 것이다. 이를 통해 DB 구축, 연구 논문 발표, 총

서 간행과 같은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던 기초 자료들을 최종적으

로 정리하여 목록집과 해제집을 학계에 보고하여 과시 연구의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㊺는 과시 연구 자료의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그동안 정식 과시 자료

로서충분히주목받지못했던 승정원일기 속 과시 관련 기록의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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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을 분석하였다. 승정원일기가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
에 비해 비정규 시험에 대한 기록이 매우 상세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방목이 별도로 남지 않은 유생 응제나 절일제 같은 비정규 시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문신課製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 과시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하고, 과거의 문화사를 연구하기 위한

필수 과시 자료로서 승정원일기의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과거 시험연구가 주로 과문집, 참고서, 방목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던 연구 경향을 확장하여 승정원일기, 개인 문집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완하여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였고, 정규 과거 시험 이외에도 유생이나 문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

규 시험의 실상 복원에 대한 관심을환기시켰으며, 과거와 관련된 사건,

현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한편, ‘조선시대 과시 연구’의 연차별로 과거 문제 및 문체⋅수험결과

물⋅수험참고서의 목록 조사와 DB 구축을 진행하고, 이를 보강하는 작

업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57~◯60이 DB 구축 과정에 기여한 논문이라면, ◯61은 DB를활용

한 분석⋅평가⋅새로운 연구 수행에 관련된 논문이다.

◯57 유인태, ｢디지털 한문학의 가능성과 그 실현에 관한 모색｣(동아

한학연구 17, 2023.3.)

◯58 이길환⋅변은미⋅유인태, ｢조선시대 科試 자료와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한국한문학연구 92, 2024.12.)

◯59 김홍구, ｢필사본 원문 입력방식에 대한 종합적 고찰: 과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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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동아한학연구 20, 2025.3.)

◯60 변은미⋅이길환, ｢XML을 활용한 科文選集의 디지털화 방안 연

구｣(동아한학연구 20, 2025.3.)

◯61 한승현⋅정태선⋅마효환⋅양원석, ｢KLS Bench: Evaluating

LLM Capabilities on Korean Literary Sinitic Texts in Historical

Context｣(Applied Sciences 16-2, No.953, 2026.1.)

특히◯61은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도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에서, SCIE 등재지 Applied Sciences에 게재함으로써 해외 학

자들에게 본 연구의 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하였다. 이 논문

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저자원 역사 언어(low-resource

historical languages) 이해와 처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조문과방목

등의 과거시험 문제 및 모범 답안을 활용한 KLS(Korean Literary

Sinitic) 벤치마크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진이 진행했던 DB

구축의 필요성과활용 방안을 다시 점검하면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모

색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 ‘조선시대 과시 연구’의 종합적 성과와 향후

과제

‘조선시대 과시 연구’는 조선시대 과시 자료를 종합적으로 목록화하고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

던 과거 답안의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역사적 변천사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기존의 한국한문학 연구가 주로 중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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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관계나과거 제도의 연혁, 합격자 등용과같은 제도사적측면에 치

우쳐 있었다면, 본 연구는 중국과 차별되는 조선 과시만의 독자적인 문

체 양식을 체계화하여 한국한문학의 주체성을 부각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또한, 과거 시험에출제된 문제와 답안이당대의 정치, 사회, 사상

과긴밀하게맞물려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제를 ‘선발 시스템’을넘

어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입체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조선시대 지

성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과시 연구의 기초 자료 구축과 연구 방법론을마련한 선

도적 성과이자, 대학과 기관별로 분산된 과시 자료를 통합적으로 연구하

기 위한 모델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선시대 과시 연구’ 1단계의 방대한 자료 수집과 DB 구축 성과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연구⋅자료⋅번역의 세 방면으로 전문성을 특화하

여 총 21종의 총서를 발간하는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

총서]를 통해 과문의 문화적 영향, 경학 시험인 사서의, 과문의 지성사

적 의미, 한국 과문의 양식, 국왕과 신하의 응제⋅제술 등 세부 주제를

심도 있게 조명하였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필사본 중 희소성과 실

증성을 갖춘 선본 17종을 엄선하여 영인하고 해제를 붙인 [자료총서]를

학계에 제공함으로써 과시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였다. [번역총서]는 과거

관련 법령이 수록된 법전, 중국 과거 문체 연구서, 그리고 조선 초기 전

시 장원 대책 선집인 동국장원책 등을 정밀하게 역주함으로써 과시 연

구의 이론적 기반과 대중적 저변을 동시에 확장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과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참여 연구원들

은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연구’,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과거

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하여 학술컬로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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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60편에 달하는 학

술논문 성과를 학계에 제출하여 과시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학술논문에서는 과시참고서 분석을 통해당시 유생들의 과거 공

부의 실상을밝혔고, 정책적⋅정치적담론의 변화를 과문을 통해서 규명

하였으며, 과거 시험이 붕당 간의 정쟁 도구로 활용된 정치사적 이면을

조명하였다. 또한 한⋅중 과거 답안인 경의문과 팔고문 비교를 통해 양

국 과장의 사상적 개방성 차이를 도출했고, 과거제 폐지 이후 대한제국

기에서의 과거 시험제도와 관련한 실상과담론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였

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이 도학적 이상주의와 현실적인 입신양명 사

이에서 겪은 내면적 갈등을 과문 학습이라는 매개체로 조명하는 한편,

지방 교육의 실상과代述등의 부정행위를묵인하던당대의 생생한 응시

문화를 다각도로 복원하였다. 한편으로는 과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

를 발굴하여 연구 지평을 넓혔으며, 구축된 DB를바탕으로 대규모언어

모델(LLM)을 평가하는벤치마크 연구 성과를 제출하여 전통 한문학 연

구를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으로 선도하고 전 세계에 그 우수한 성과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 주제를 심화하면서 조선시대 지성사⋅학술사⋅문화

사⋅문학사의 전개를 보다 체계적이고도 역동적으로 해명하는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여 폭넓은 시야로 실상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

거를 기반으로 하여 지성사와 학술사의 전모를 분명하게 해명하기 위해

서는 문학, 역사, 철학 등의 학제 간 융합 연구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

하여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법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과시 연

구를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의 과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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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 지평을 넓히고 동아시아 과거 문화의 전

반적인 실상을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

로 심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과시 연구자와의 학적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점

검하면서 체계적으로 성과를 축적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정리되지 못했거나 누락되었던 과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집성하여 자료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기존에 구축된 DB를 보강하여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자료총서] 작업범위를

확장하여, 국내외국공립기관에 산재한 미공개⋅희귀 과시 자료를 체계

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또한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 255종

에 대한 전수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아직 [자료총서]에 포함되지 않은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추가 선별하고 해제를 붙여 후속 간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술적 가치가높고 과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원전 자료

들을 정밀하게 역주하여 학계의 과시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작업을 지속

해야 한다. 동국장원책 甲集에 이어, 乙集과丙集의 역주 및 간행 작업

을 후속 과제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료총서]로 간행된 자료,

[자료총서]로 간행되지 않았지만 과시 연구에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별도로 선별하여 학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조선시대 과시 연구’의 성과를 단절 없이 이어가

고, 과시 연구의외연을 확장하기 위한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조선시대 여러 가지 사적 국면들을밝혀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한문학 및 한국학의 질적 향상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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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hievements and Significance of Research 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the Joseon Dynasty’ *

Yang, Won-seok ** & Kang, Seong-kyu *** & Lee, Mi-jin ****
5)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achievements of the

research project “Construction of a Database of Materials 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the Joseon Dynasty’ and a Historical Study of Changes in

Rhetorical Styles and Modes of Logical Construction,” supported by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Support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conducted in two phases from

2019 to 2022 and from 2022 to 2025. It also seeks to assess the significance

of the project and to explore future research tasks.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hich tended to focus

primarily on the institutional system and administration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our research team sought to overcome these constraints. In the

first phase, we catalogued materials related to Joseon-period civil service

examinations (gwasi, 科試) and constructed them into a database. In the

second phase, while continuing to enhance the database, we published a total

of twenty-one volumes in the Series 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specializing in three areas: research, source materials,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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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se efforts, we were able to identify diverse aspects of Jose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illuminate their scholarly significance.

The six volumes in the research series examine, from multiple

perspectives, such topics as the cultural influence of examination writings,

interpretations of the Four Books, the intellectual-historical significance of

examination prose, the genres of Korean examination writing, and the

literature of governance produced through royal examination responses and

literary composition. The source-material series consists of ten facsimile

volumes, for which eighteen rare and exemplary texts centered on the six

genres of examination writings were carefully selected from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materials held by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and accompanied

by detailed bibliographical introductions. This series provides a research

infrastructure distinguished by both rarity and empirical value. The five

volumes in the translation series offer meticulous annotated translations of

legal codes related to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Chinese studies of

examination literary styles, and Dongguk jangwonchaek, an anthology of

top-ranking palace examination policy essay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These translations expand both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the scholarly

scope of research in this field.

The achievements of this research project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systematize the distinctive stylistic forms of Jose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China, thereby highlighting the subjectivity of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They also broaden the horizon for

understanding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from th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f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knowledge.” As future tasks, this article

proposes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comparative studies on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s within the East Asian cultural sphere, the continued discove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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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ublished and rare civil service examination materials, the further

enhancement of the database, and subsequent annotated translation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materials.

Key Words

Joseon dynasty, civil service examination, database, rhetorical style, mode of

logical construction, intellectual history, examinatio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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